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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
- 11월 25일 금요일,“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Ⅱ-토기”-

국립김해박물관(관장 이정근)은 2022년 가야학술제전의 네 번째 심포지엄

으로 ‘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Ⅱ-토기’를 11월 25일(금) 국립김해박물관 강

당에서 개최한다.

창원 다호리유적은 1980년대 그 존재가 처음 알려진 이후 서력기원 전후 

무렵 사회‧문화상을 대변하는 표준유적으로 자리매김했다. 다호리에서 확

인된 유적과 유물은 선사시대에서 고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간고리 

역할을 하고 있는 바, 가야 사회를 폭넓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고고

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.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김해박물관의 중장

기 연구과제인 ‘가야문화의 통사적 복원’을 위해 변‧진한 대표유적과 유물

을 집중 조명하는 그 두 번째 차례이다. 지난해 금속기에 이어 올해는 토

기문화에 집중한다.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호리유적뿐만 아니라 영남지방

에서 그간 알려진 관련 유적과 유물을 한데 모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

련함으로써 그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발표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했다. ‘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발생과 전개(구
숙현, 부산대학교)’, ‘삼각형점토대토기의 등장과 소멸, 무문토기의 종말(이
수홍, 울산문화재연구원)‘ ’와질토기의 등장과정으로 본 원삼국시대의 정의

(박진일, 국립중앙박물관)‘, ‘창원 다호리유적 와질토기의 지역성 및 네크워

크(이원태, 금오문화재연구원)’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.

이번 심포지엄은 11월 25일(금) 오후 1시부터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

열리며,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. 또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

유튜브(https://www.youtube.com/c/GimhaeNationalMuseum) 채널에서도 

생중계 할 예정이다.



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은 가야문화 복원에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

여,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

심포지엄이다.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도 ’가야의 장신구 Ⅰ- 유리 (12월 9
일)’가 진행될 예정이다. 가야문화 연구와 복원의 초석이 될 가야학술제전

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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